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국립김해박물관 2021년 가야학술제전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립김해박물관은 “2021년 가야학술제전”의 세 번째 순서로 “가야 선주민
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학술심포지엄을 8월 20일(금) 오후 1시부터 개최한
다. 국립김해박물관의 중장기 연구과제인 ‘가야 선주민 연구’의 일환으로 기
획된 이번 심포지엄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야 선주민들의 해양
활동과 교류를 살펴보는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
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김해박물관 공
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남해안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김미영, 경남연구원)이
다. 최신 발굴 성과를 반영하여 남해안일대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검토하였
다. 특히 묘역식 지석묘, 이금동식 주거지, 대롱옥 출토 유적의 분포 등을 
통해 고대 교통로와 낙동강을 따라 지역별 취락군들 사이에 관계망이 형성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신석기시대 동남해안 지역 해양교류 양상 변화｣(이상규, 
가야문물연구원)이다.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과 서북규슈지역의 작살과 
낚싯바늘 등의 어로구를 중심으로 해양교류양상을 살펴보았다. 양 지역의 
작살과 낚싯바늘은 시기에 따라 형태적 속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재지적인 
독자성을 띠기도 하였다. 발표에서는 어로구의 속성을 공유하는 시기는 양 
지역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로 양 지역에서 어로구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시기는 상호교류가 약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선사시대의 낙동강 중하류 고지형 변화｣(김정윤, 한국사
회과학연구원)이다. 선사시대 바닷길과 대외교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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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선사시대 해수면은 현재보다 높
았기에 바닷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
한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 발표에서는 낙동강 중하
류의 해수면 변동과 그에 따른 지형 발달 과정을 살펴, 선사시대에서 삼국
시대까지 유적 입지가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주제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교류｣(천선행, 전라
문화유산연구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영남지역과 일본 열도와의 
교류 관계를 다루었다. 시기별로 양 지역 간 교류 양상 변화를 흑요석, 조
개팔찌, 토기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석기시대에는 양 지역의 교류가 물
품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 체계였으나, 청동기시대에는 인적 교류, 정보 전
달을 중심으로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선사시대 
남해안 각 지역 집단은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직접 일본 열도와 교류하였
음을 밝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선사시대 남해안일대의 자연환경, 유적 분포, 물질자
료를 분석하여 당시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
다. 이러한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교류 양상에 대한 이해는 이후, 바다를 
배경으로 활발한 대외교류와 국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했던 가야를 이해하고, 
복원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이제현(055-320-6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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